


















편집 노트

GLOBAL ISSUE BRIEF 중국의 지난 백년은 대전환의 시기였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왕조시대를 

마감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중국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이라는 큰 혼란을 견디어야 했다. 신생 사회주의 국가는 문화혁명 

시기에 내부적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위기에 처했으나, 마오쩌뚱 주석이 

사망하고 개혁개방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에 성공하였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하였다. 

중국의 대전환은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세계평화 유지 등 지구적 

의제에서 중국은 중심축의 하나이다. 세계경제지형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지대한 영향력은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1992년 한국-중국 수교이래로 경제, 외교, 문화, 학술 등 많은 부문에서 

양국 관계는 심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교역과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양국 경제는 긴밀한 호혜적 관계로 정착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쟁 구도 또한 심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굴곡은 있어왔지만, 국제관계와 문화적·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GIB는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국가발전”  

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특집은 먼저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복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개관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적 특색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중국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사안과 시각이 중첩되어 있다. 이들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중국전문가 여섯 분이 참가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GIB 중국 특집이 독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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